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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, 한국서 열린다
-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

- 네옴(NEOM)의 콘셉트 디자인을 형상화한 각종 조형물 전시 및 사업 비전 소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네옴(CEO 나드미 알 나스르)은 7월 26일부터 

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‘네옴* 전시회 

(Discover NEOM: A New Future by Design)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

   *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를 따라 건설 중인 약 26.5천㎢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

 ㅇ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

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

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,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 

도시 ‘더 라인(The Line)
*’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. 

   * △길이 170km, 폭 200m, 높이 500m의 선형도시, △2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인프라
(지하 고속철), △100%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

 ㅇ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 

예정이며,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. 

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

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,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 

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  

□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“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

되어 영광이며,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더 라인을 직접 

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전시를 통해 사우디의 미래 친환경 도시 

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, 

스마트시티·IT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알리고 우리 

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”라고 밝혔다.

*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네옴 누리집(www.neom.com/en-us/newsroom)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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